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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안에서 문안 드립니다.

3월이 되었지만 아직 날씨는 여러 곳에서 눈 소식도 들리며 추운 것 같습니다.

이곳 케냐는 계속되는 심한 가뭄으로 곳곳에서 가축들이 죽어가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. 
며칠 전에는 올로이카 우물이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무슨 고장인지 방문하러 준비하던 중 
다시 연락이 왔는데 가뭄으로 물이 없어 나오다 말다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. 바람이 불면 거리에 온통 먼지가 
날아다녀 호흡기 질환도 많이 심해집니다.

이렇게 메마른 땅에 사람들의 마음까지 메말라가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비록 환경은 어렵더라
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.

카부쿠 교회는 여전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히 구역예배에는 무척이나 비좁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
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인도하는 저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. 특히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형편
에 있는 사람들은 구역예배라도 꼭 참석을 하려고 노력하며 매 시간 갖는 간증시간에 그들의 어려움과 사정을 
들으며 기도의 제목들이 되고 있습니다.

금식 기도원에는 제법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. 며칠 전에는 처음 보는 한 성도가 금식기도
를 며칠 한 후 돌아가면서 감사헌금을 20불 정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. 조금 더 
좋은 환경을 만들어보려 화장실과 기도실 등에 타일을 깔고 있습니다.

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비지원 프로그램도 비록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남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
고 있으며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감사가 넘칩니다. 저희가 
계속 지원하고 있는 제임스 키마니는 이제 내년 말이면 5년 나이로비 의대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. 심장과 의사
가 되겠다고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지만 저희는 금년과 내년 일년 더 지원하면 그 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
수 있다고 합니다. 케냐에서 몇 안 되는 심장과 의사뿐이어서 수술이나 치료가 많이 늦어지는데 앞으로 큰 일을 
하리라 기대가 됩니다.



초등학교 점심급식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요즘처럼 가뭄이 극심하여 힘든 시기에 더욱 큰 
도움이 되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공부하고 있습니다.

이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헌금해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
신으로 계속될 수 있기에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기도 부탁드립니다.

1.     하루 속히 단비가 내려 해갈되도록

2.     급식에 어려움이 없도록

3.     계속되는 테러의 위험이 사라지도록

 박종렬선교사 드림


